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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rs.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reasons for such differenc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stitutional theory. The results show that only the start-up support system, profit distribution system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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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세계적으로 지식 및 기술의 재결합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 확산, 활용이 국가 경쟁력 제고

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의 생존전략으로서 지식과 기

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과 창업활성화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에 노

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민간뿐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과거 공공연구기관(public research institutes)

은 전유성이 낮은 기초과학 연구와 국가차원의 사회 

기반구축 및 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 

중점을 두어왔다(Limoges et al., 1994). 

최근에는 이들이 창출한 공공기술이 기술이전이

나 라이센싱 등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개발

주체가 중심이 되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술사

업화를 추진하는 스핀오프(spin-off)가 더욱 주목

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Larsen, 2011)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과

학기술 지식에 기반한 기술창업의 촉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Bayh-Dole act(1980)제정을 통해 대학 및 공공

연구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한민국도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을 통

해 공공연구기관이 국가의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을 

창출하는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화 성과는 낮은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술사업화 성과인 공공기

술기반 창업건수는‘16년 225건, ‘17년 299건, ‘18

년 259건,‘19년 271건으로 300건 이하이다(기술

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각년도).

그리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등 

기술창업을 위한 환경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R&D 

사업화 성공률은 20%로 영국(70.7%), 미국 

(54.1%)로 저조한 실정이다(KBS NEWS, 201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제도론 관점에서 규명코자 하였다.

제도론 관점의 기존 연구들은 공공연구기관의 상

업화에 대한 정책, 절차, 관행 등 연구기관을 중심으

로 RSO(Research-based Spin-Off)의 창출 및 

성과창출요인을 분석하였다(Lindelof and Lofsten, 

2004; Link and Scott, 2004; Clarysse et al., 

2005; O’Shea et al., 2007).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를 도출하였다.

첫째, RSO의 성과를 개별적인 제도변수로 측정

하지 않고 통합적 관점프레임워크 구조를 토대로 분

석했을 때의 효과성은 어떠한가?

공공연구기관은 주로 정부예산을 연구개발 자금

으로 하고 공공에 의한 소유와 통제가 이루어지며 

연구 결과물의 이전과 확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특성

이 있다(Senker et al., 1999). 대부분의 연구에서

는 인센티브, 위치, 특허, TLO(Technology 

License Office)조직 등 일반적인 항목에 대해 개

별적으로 살펴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제도관련 변수들은 물론 새

로운 변수를 포함한 통합적 프레임워크를 ‘제도적 

간극(institutional gap)’이라 정의하고, 제도의 존

재(exit), 인식(recognition), 활용(application)의 

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공공연구기관이 스핀오프를 추진하는 과정

에서 제도적 간극의 존재여부와 단계별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우선 공공연구기관이 스핀오프를 설립하는 과정

에서 제도가 조직전체에 받아들이는 제도의 동형화

(isomorphism)과정 중 제도적 간극이 존재하는지

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제도적 간극을 채워 RSO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RSO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설계(institutional 

design)의 측면에서 발생한 간극을 메꾸고 RSO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투입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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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Research based Spin-Off의 개념적 이해 

스핀오프의 사전적 의미는 ‘원심력으로 분리하

다’, ‘파생되다’로 1940년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

했다(양현봉·박종복, 2021)

최근 RSO는 교수나 연구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시장으로 확산시키는 핵심적인 기술사업화 메커니

즘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RSO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Clarysse 

et al.(2005)은 공공연구기관의 직원에 의해 창업

된 벤처기업으로서 신기술에 기반한 기술집약적 벤

처기업이라고 했다. Klofsten and Jones- 

Evans(2000)는 연구기관에서 발전된 지식, 기술, 

연구결과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출된 신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De Cleyn and Braet(2007)

는 모태조직으로부터 이전되거나 이차적으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에 의해 설립되고, 어떤 유형의 

지식을 활용하고, 모태조직을 기반으로 신기업에 이

전되는 새로운 법적실체(기업)라고 정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OECD(1999)가 

RSO는 연구중심 공공기관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이

나 지식 또는 연구결과를 해당 공공기관 출신자(연

구원, 교수, 졸업생 등)가 이전(라이센싱, 지분투자 

등)을 받아서 이를 상업화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립한 기업이라고 정의한 것을 준용한다. 

이러한 RSO의 특성은 크게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Klofsten and Jones-Evans, 2000; Sven 

De Cleyn and Johan Braet, 2007). 

첫째, RSO는 연구기관의 연장물이나 통제된 보

조기구가 아닌 수익활동을 추구하는 자율적인 구조

를 지닌 명백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신기업이다. 

그러므로 법적 지위나 형태를 변화시키는 기존 회사

는 RSO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RSO는 대학교, 정부출연연구소, 기타 연구

기관 등 연구지향적 모태조직(research-oriented 

parent organizations)으로부터 창출되었다. 또한 

종종 직원들은 새로운 벤처를 창출하기 위해 모태조

직을 떠나기도 한다(Goldfarb and Henrekson, 

2003). 

셋째, RSO는 학문적 활동에 의해 생산되는  지식

이나 기술을 활용한다. 여기에는 특허, 제품혁신, 과

정혁신 또는 과학적, 기술적, 시장적 노하우가 이전

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의 범주에 포함된다

(Trott, 1998). 

이러한 RSO의 기대효과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

행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활동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매출 증대(Walter et al., 

2006), 산업계와 과학분야의 접한 교류

(Goldfarb and Henrekson, 2003; Debackere 

and Veugelers, 2005), 지역경제 발전(Nicolaou 

and Birley, 2003a), 모태기관의 수익 창출(Bray 

and Lee, 2000), 시장에 새로운 제품 출시 지원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2.2 제도론 관점에서 바라본 RSO

제도는 각 사회조직들간에 형성된 문제해결의 틀

로 조직특성, 규범, 가치, 문제해결방식을 포함한다

(Ostrom, 1990). 이러한 제도는 다양한 수준에서 

적용되고, 그 구성요소들은 문화, 체계, 공식조직에 

의해 운반 및 체화되어 있다(Scott and Meyer, 

1994). 

이렇게 형성된 제도적 규범들은 조직의 행동과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Meyer, 1977). 제도적 환경

에서 형성된 규범들은 규칙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되

며 이러한 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조직들은 생

존을 위해 제도적 규범을 받아들여야 한다.

Selznick(1949)는 대부분의 조직이 자신의 생존

을 위해 내외의 조건에 적응하여 가는 과정에서 하

나의 특징 구조를 자연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제도

화(institutionalization)'라고 정의하였다. 제도화는 

특정의 구조와 행위, 절차 등이 발생하여 그것이 하

나의 제도로서 안정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제도론의 핵심은 특정 사회에 구축된 시스템 내

의 규범, 가치관, 믿음, 정의와 관련하여 특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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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동이 바람직하고, 올바르고, 적절한지를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일반적

인 인식이나 가정, 즉 환경적 합법성을 성취 및 유

지해야 한다(Suchman, 1995). 

즉, 제도론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기업은 주변 환

경 내에 존재하는 규칙과 신념체계를 반드시 순응할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 동일한 환경을 공유하는 기

업들은 동일한 관행과 전략을 선택하게 되며, 서로

가 상호 동형적으로 변하게 된다(DiMaggio and 

Powell, 1983). 조직은 제도적 동형화

(institutional isomorphism)를 통해서 정당성을 

얻게 되고, 그 정당성은 조직들이 제도적 환경에서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 

결국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게 된 조직은 다른 조

직들보다 높은 성과를 유지하게 된다(Deephouse, 

1996).

조직 특성상 일반 기업보다 제도적 규범을 준수

하는 경향이 높은 공공연구기관의 상업적 성과, 즉 

연구결과물을 활용한 스핀오프의 창업에 있어 제도

의 영향력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3 RSO에서 제도적 간극의 개념 정의

제도론에 의하면 제도적 환경에는 규범화된 업무

양식이나 과정이 존재하며, 조직원 모두가 그것들을 

정당하다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정해진 제도에 따

라 활동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론적 관점에서 공공 

연구기관의 스핀오프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제도를 

조직들이 인식하고 업무에 활용하는 단계별로 스핀

오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제

도적 간극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도적 간극은 제도가 생성(존재)되어 조직원들

이 제도를 인식하고 업무에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속

에서 각 단계에서 단계사이에 발생하는 차이(간극)

를 의미한다. 

첫째, 제도의 존재단계에서는 조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자체의 존재 여부를 살펴본다. 

제도는 크게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

(top-down) 설계과정을 거쳐 생성된다고 할 수 있

다. 우선 상향식 방식으로 경영자, 관리자, 이해관계

집단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구조나 

운영방식을 선택하여 제도를 창조한다고 본다(Moe, 

1990). 하향식 방식은 기존의 제도적 환경에서 당

연시되는 제도가 조직에 도입된다고 본다

(Dimaggio and Powell, 1983).

둘째, 제도의 인식 단계에서는 조직원들이 존재하

는 제도에 대해 동형화 압력의 영향을 받으며 제도

를 인식하게 된다. 

DiMaggio and Powell(1983)은 이러한 동형화 

과정을 다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먼저, 강제

적 동형화로 법규에 의해 강제적으로 조직들이 제도

적 규범을 받아들이거나 다른 조직에 예속됨으로써 

다른 조직에 의해 강제적으로 규범을 받아들이는 것

이다. 다음으로 모방적 동형화로 아직 동형화가 되

지 않은 조직들이 제도적 규범을 받아들인 다른 조

직들을 모방함으로써 제도적 환경에서의 동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동형화로 전

문화에 의해서 제도적 규범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주

로 공인된 교육기의 교육이나 전문가 사회 등이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제도의 활용단계는 조직원들이 인식하고 정

당하다고 받아들인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확

산시키는가에 대한 것이다. 

의사결정의 주체는 의사결정에 앞서 여러 다양한 

제도에 의해 가해지는 압력의 결과로 무엇이 적절한 

것이고 근본적으로 의미있는 행위인가에 대한 공통

된 이해를 얻게 된다(Davis et al, 2000).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동일한 제도적 환경에 속하는 개인은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

하기 보다는 이미 효과적으로 검증된 정당화된 해결

책을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조직차원에서 이러한 

제도적 해결책의 유형화와 이론화에 많은 시간과 노

력을 투자하면서 해당 제도가 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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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3.1 존재

제도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가는 제도적 환경

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모든 조직은 정도의 차이

가 있을 뿐이지 특정 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제도적 환경에서는 규범화된 사회적 질서 혹은 양식 

즉 제도적 규범이 형성된다. 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 환경이 제도적 규범의 영향을 받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Toblert, 1983). 

제도는 어떤 집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

력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분배적 이익을 추구하는 갈

등과정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스핀오프에 대

한 정책이 스핀오프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다(Muscio et al., 2016). 스핀오프에 대한 정책은 

조직의 프로세스와 규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조직

의 프로세스와 규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질 수 있다(Barney, 1991). 

Fini et al.(201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의 

창업 규정 및 특허 규정이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지원제도는 해당 

기관의 연구 결과물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부적인 시스템과 프로세스이다. 이러한 제도가 조

직에 존재한다면 조직원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 

용이하다. 그러므로 연구기관은 스핀오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조직원들의 창업을 지원해주는 공식적인 

제도를 준비한다. 

 보상시스템 또한 사회나 조직이 요구하는 주요

제도 중 하나이다. 조직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는 평가제도나 보상제도가 구축되도록 사회·조직적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이들의 구축은 정당성의 기반

이 된다.

Siegel et al.(2003), Phan et al.(2006) 등의 

연구에서 인센티브 제도가 기술사업화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사업화 참

여 인력에게 보상이나 유인책이 주어지는 경우 자발

적 기술사업화 활동의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였다

(Phan et al., 2006). Locket and Wright(2005)

는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수입 비율과 기업 창업 간

에는 양의 관계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런 이유로 

연구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보상시스템인 TLO 인센

티브와 높은 연구자 수익배분율은 스핀오프 기업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

하였다. 

(가설 1) 창업지원제도의 존재는 창업건수에 정

(+)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가설 2) TLO 인센티브제도의 존재는 창업건수

에 정(+)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가설 3) 연구자 수익배분비율이 높으면 창업건

수에 정(+)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3.2 인식

제도는 단기간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학습되고 형성되는 체

계로 인식된다. 이렇게 조직에서 인식된 제도들은 

일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으로 통합 및 정착되어 일상

화(Berger and Luckman, 1996)됨으로써 제도의 

공유활동은 더욱 활성화되고 정착되어간다. 

스핀오프관련 제도들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수록 

조직원들의 관심과 참여의지는 높아지고 이는 연구

자들의 창업활동을 활발하게 해줄 것이다. 

기술마케팅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을 통해 

산출된 기술(연구결과물)을 기술수요자(대기업, 중

소·벤처기업 등)에게 이전하여 사업화를 하기 위해 

TLO가 계획·수행하는 마케팅 활동이다. Roessner 

et al(1993)은 기술사업화에 있어 기술과 관련된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공공연구기관에 의한 정보배

포, 기술상담, 워크숍, 세미나 등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적자원(기술, 지식, 노하우, 스킬)의 지속

적인 습득능력(Teece et al., 1997)은 기업의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기

업의 경쟁우위를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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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만큼 조직내부의 학습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

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Phan et 

al.(2006)은 대학의 기술사업화 효과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연구원 대상의 교육훈련이 긍정적인 요

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기업가정신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 

등에 구애 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사

고방식 및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최근 공공연구기관이 주체가 되는 기술사업화 활

동 촉진의 일환으로 기업가적인 문화를 고취하고 있

다. Clarysse et al.(2011)의 연구에서 이러한 기

업가적 지향성은 창업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4) 기술마케팅 참여도가 높을수록 창업건

수에 정(+)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가설 5) 창업교육 참여도가 높을수록 창업건수

에 정(+)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가설 6) 연구자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창업건

수에 정(+)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3.3 활용

Zahra George(2002)는 흡수역량(absorptive 

capability)을 기업이 가치창출을 위해 필요한 지식

을 획득(acquisition), 동화(assimilation), 변형

(transformation), 활용(exploitation)하는 전략적 

과정 또는 루틴이며, 변화와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변형과 활용은 창조적인 

활동으로 지식을 목적에 맞게 변형하고, 획득된 지

식과 정보 등을 기존의 기업 내부 프로세스에 적합

하게 적용하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계라고 했다. 

제도의 활용(application)도 흡수역량의 활용

(exploitation)과 마찬가지로 지식, 경험, 정보, 네

트워크 등을 제도에 적용하는 창조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을 유지하기 위한 혁신 네트워크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혁신 네트워크는 파트너로부터 새로

운 지식을 획득하고, 파트너와 위험 및 불확실성을 

공유하며, 조직 혁신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메

커니즘을 제공한다(Rampersad et al., 2010). 기

업은 경쟁우위 획득 및 유지를 위한 혁신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기업 내부 자원으로만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네트워크 자

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Yu et al., 2014).

이러한 네트워크 자원은 크게 내부와 외부로 구

분해 살펴 볼 수 있다. Santoro and Chakrabarti( 

2002)는 자유롭고 유연한 상호교류가 기술사업화

를 촉진시키므로 관련 구성원들간 의사소통이 중요

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더불어 외부의 파트너·고
객·전문가 등 다양한 기관들과의 대외협력활동과 긴

한 대외협력 네트워크의 활용이 기술사업화의 성

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기술의 

개발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시간, 자본과 같은 자

원이 소요된다(기완욱외, 2018). 

RSO는 수행된 연구결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만들

어지고,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만큼 국가경제에 중요하다고 인식된다

(Vincett, 2010).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에서 발생하

는 연구결과를 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

로써 과학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

원정책을 활용하는 것은 스핀오프 창출에 많은 중요

성을 지닌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

하였다. 

(가설 7) 내부조직간 교류가 많을수록 창업건수

에 정(+)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가설 8) 외부기관 협업건수가 많을수록 창업건

수에 정(+)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가설 9) 창업제도 활용을 많이 할수록 창업건수

에 정(+)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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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4.1 변수측정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인「기술이전·사업화 

실태 조사」는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매년 대한민국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자료이다. 

해당 자료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통

계청승인통계에 의해 수행한 공식적 조사로 개별 연

구자의 설문조사에 비해 신뢰성이 높으며,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라 대표성 측면에

서 분석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데이터 수집은 온

라인조사시스템(http://stat.kiat.or.kr)을 이용한 입

력 및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조사지를 회수하

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기간은 결측치가 가장 

적은 2016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총 300개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279개 기관이 

응답하여 93.0%의 응답률을 보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음수값이 부재하고 가산자 

료에 적합한 분포함수를 가진 모형을 구축, 분석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확률분포함수에 근거

한 비선형모형을 이용하는 음이항회귀분석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alysis)을 활

용하였다. 

이를 통해 가산자료인 종속변수의 분포 특성과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 관계 특성에 가장 적합한 모

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4.2 변수측정

종속 변수는 공공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

술을 활용하여 공공연구기관 혹은 공공연구기관 근

무자(교수, 연구자 등)가 직접 창업하는 건수를 측

정하였다. 

독립 변수는 제도적 간극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존재, 인식, 활용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존재의 세부항목으로는 창업지원제도, TLO 

인센티브제도, 연구자 수익배분비율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인식은 기술마케팅 참여도, 창업교육 참여

도, 연구자 기업가정신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활용은 내부조직간 교류, 외부기관 협

업, 창업제도 활용을 측정하였다. 

통제 변수로는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연구인력수

와 연구비 규모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변수명 조작적 정의

종속 

변수
창업건수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연구자 및 기관이 

직접 창업한 건수

독립 

변수

존

재

창업지원

제도

연구자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 유무

TLO 

인센티브

제도

기술사업화 시 TLO에 수익 

배분하는 인센티브 제도 유무

연구자 

수익배분

기술사업화 시 연구자의 

기술료 수입 배분 비율(%)

인

식

기술

마케팅 

참여도

기술이전설명회, 전시회, 

박람회 등 기술마케팅 

참여횟수

창업교육 

참여도

연구자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교육 참여횟수 

연구자 

기업가

정신

연구자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에 대한 적극성

활

용

내부

조직간 교류

TLO부서와 연구부서간 

정기적인 교류 유무

창업제도 

활용

정부, 유관기관 등의 

창업관련 지원제도의 

활용정도

외부기관 

협업

기술사업화관련 국내/외 기관, 

기업 등과 MOU를 체결한 

건수

통제 

변수

연구인력 수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직 

인력수

연구비 규모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R&D 

연구비 금액

<Table 1> Variable Description

5. 분석결과

5.1 기초 통계량

전체 공공연구기관 3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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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한 결과, 응답한 279개 기관의 기초 통계량

은 다음과 같다.

변수명 N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창업건수 279 0.62 1.86 0 21

창업지원제도 279 0.39 0.49 0 1

TLO인센티브

제도
279 0.36 0.48 0 1

연구자 

수익배분
279 42.00 30.46 0 100

기술마케팅 

참여도
279 3.11 1.09 1 5

창업교육 

참여도
279 3.02 1.07 1 5

연구자 

기업가정신
279 2.62 1.01 1 5

내부조직간 

교류
279 0.48 0.50 0 1

외부기관 협업 279 1.86 6.89 0 96

창업제도 활용 279 2.95 1.11 1 5

<Table 2> Basic Statistics

5.2.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은 두 변수간에 얼마나 접한 선

형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통계기법이다. 이

를 통해 투입된 구성개념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하여 측정차원간의 상관관계를 평가할 수 있다. 이

러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분

석결과를 보면 상관계수값이 연구자수익배분-외부

기업협업변수(P-value:0.0537)를 제외하고 0.5이

하로 나타나고 있어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영향요인을 구분해 내

기 위한 추정목적을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기

대된다.

5.3. 회귀분석 결과

스핀오프기업 창업건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설을 검증하기 위해 음이항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선 각각 요인들의 통합모형인 5와 더불어 개별

적 요인의 특성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모형 

1, 2, 3, 4로 개별모형을 구성하였다.

통합모형 5이외에 모형 1, 2, 3, 4는 창업건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있으며 연구인력수와 연구비 규모

를 통제변수로 포함하고 있다. 통제변수를 제외하면 

모형 2는 존재요인들만을, 모형 3은 인식요인들만

을, 모형 4는 활용요인만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창

업건수에 대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Wald의 Chi- 

square 검정통계량을 이용하였으며, 각각의 모형이 

충분한 설명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별 독립변수들이 창업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

변수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창업건수 1.00

2.창업지원제도 0.34 1.00

3.TLO인센티브제도 0.21 0.50 1.00

4.연구자 수익배분 0.20 0.44 0.37 1.00

5.기술마케팅참여도 0.18 0.38 0.35 0.21 1.00

6.창업교육 참여도 0.23 0.42 0.33 0.25 0.86 1.00

7.연구자 기업가정신 0.24 0.37 0.20 0.21 0.62 0.69 1.00

8.내부조직 간교류 0.23 0.56 0.43 0.32 0.43 0.47 0.33 1.00

9.외부기업 협업 0.19 0.23 0.15 0.11 0.22 0.23 0.23 0.21 1.00

10.창업제도 활용 0.24 0.36 0.30 0.23 0.72 0.74 0.66 0.40 0.24 1.00

11.연구 인력수 0.42 0.41 0.38 0.37 0.30 0.33 0.25 0.41 0.38 0.30 1.00

12.연구비 규모 0.61 0.40 0.38 0.22 0.31 0.36 0.22 0.36 0.28 0.32 0.65 1.00
*P<0.1, **P<0.05, ***P<0.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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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우선 모형 2를 보면, 존재요인 중 창업지원

제도와 연구자 수익배분제도는 유의수준 1%에서 

창업건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TLO 

인센티브제도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는 인식요인 중 연구자 기업가정신은 

유의수준 1%에서 창업건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데 반해, 기술마케팅과 창업교육 참여도는 유의성

을 찾을 수 없었다. 

모형 4에서는 창업제도 활용만이 유의수준 10%에

서 창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모형인 5에서는 창업지원제도와 연구자 수익

배분제도가 유의수준 1%, 연구자 기업가정신이 유의

수준 5%에서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여 보면 창업지원제도, 연구자 수익배분제

도, 연구자 기업가 정신, 창업제도 활용만이 스핀오

프 기업의 창업건수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구분 조작적 정의
채택
여부

가설 

1

창업지원제도의 존재는 창업건수에 

정(+)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TLO 인센티브제도의 존재는 창업건수에 

정(+)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3

연구자 수익배분비율이 높으면 

창업건수에 정(+)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4

기술마케팅 참여도가 높을수록 

창업건수에 정(+)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5

창업교육 참여도가 높을수록 창업건수에 

정(+)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6

연구자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창업건수에 정(+)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7

내부조직간 교류가 많을수록 창업건수에 

정(+)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8

외부기관 협업건수가 많을수록 

창업건수에 정(+)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9

창업제도 활용을 많이 할수록 창업건수에 

정(+)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채택

<Table 5> Hypothesis Test Result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연구인력 수
0.001** 0.000 0.001** 0.001 0.000

(0.001) (0.000) (0.000) (0.001) (0.000)

연구비 규모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존

재

창업지원제도
1.727*** 1.617***

(0.357) (0.400)

TLO인센티브제

도

-0.207 -0.085

(0.301) (0.316)

연구자 수익배분
0.033*** 0.028***

(0.009) (0.009)

인

식

기술마케팅 

참여도

-0.496* -0.564**

(0.281) (0.287)

창업교육 참여도
0.354 0.095

(0.307) (0.308)

연구자 

기업가정신

0.726*** 0.548**

(0.218) (0.224)

활

용

내부조직간 교류
0.538 -0.171

(0.331) (0.382)

외부기업 협업
0.031 0.021

(0.022) (0.020)

창업제도 활용
0.262* 0.228

(0.139) (0.193)

상수항
-1.575*** -4.105*** -3.107*** -2.645*** -4.568***

(0.199) (0.616) (0.590) (0.456) (0.813)

Chi2 53.703 107.471 72.337 66.904 120.609

N 279.000 279.000 279.000 279.000 279.000
*p<0.1, **p<0.05, ***p<0.01

<Table 4> Regression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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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토의

정책입안자 및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의 산출물인 

RSO에 대하여 최근 들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공공연구기관이 RSO를 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 세금수입, 국제적으로 경쟁이 가능한 기술 

비즈니스를 직접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Rasmussen and Wright, 2015). 또한, RSO를 설

립하고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는 연구를 자립적으로 수행하고, 국가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때

문에 미국·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다양한 기술사업화 

지원정책을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을 상업화함

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RSO의 활성화 방안을 제도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자 하는 것이었다. 

현재까지 RSO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지만 공공연구기관와 관련된 일련의 제도적 환경

을 고려한 이론적 틀과 실증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구조를 바탕으

로 제도적 간극을 새롭게 정의하고, 제도의 존재, 인

식, 활용의 단계별로 구분하여 RSO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3개 단계가 RSO에 각각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 프레임워크의 적절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존재단계의 경우는 해당 변수의 유의도가 

매우 높아 제도의 유무 자체가 RSO에 큰 영향을 준

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우선 세부변수 중 하나인 창업지원제도의 유무가 

RSO의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Mustar(2002), Meyer(2003), Clarysse et 

al.(2005) 등은 모태조직의 정책선택이 스핀오프의 

수와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공공연구기관이 RSO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서는, 스핀오프 활동 등에 대한 제도적 차원에서 표

준과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내부의 조직문화를 근본

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에 대한 수익배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금전적 측면이 아닌 내재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

다. 기업가적 연구자들은 보상에 우선 가치를 두면

서 만족감에 의해서도 동기부여를 받기 때문이다. 

Lam(2011)은 연구결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보상만으로는 정책의 효과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내

적동기를 감안한 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였다. 때문에 단순 금전이 아닌 승진, 인정 등 내적 

충족 기제를 갖춘 인센티브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

다.

TLO 인센티브 제도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을 위한 핵심적인 

‘통로(gateway)’로 불리는 TLO는 공공연구기관 기

술이전 전체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업무

를 추진하는 주요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보상

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5년 기준으

로 기술사업화 시 TLO에 대한 보상 및 업적평가를 

반영하는 공공연구기관은 48.7%로 절반이 되지 않

는 것이 현실이다(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2016). TLO 인센티브 제도가 전체적으로 확산되

고 제도화된다면 TLO도 좀 더 적극적으로 스핀오

프에 참여하고 그로 인한 성과도 창출될 것으로 보

인다. 

인식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기업가정신만이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마케팅 참여도의 경우, 대표적인 기술마케팅

의 활동 중 하나인 기술이전설명회 횟수만을 측정하

였을 때는 유의미하였지만 전시회, 박람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마케팅 건수를 종합

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Globe et al(1973)은 기술혁신의 성공을 결정하

는 일련의 복합적인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요인으로 

‘기술적 기업가정신(Technology Entrepreneur)’
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과학적 또는 기술

적 활동을 성공시키기 위해 조직을 이끄는 구성원으



시스템엔지니어링 학술지 제19권 1호. 2023. 6

24  시스템엔지니어링

로 정의하였다. 이후 기술기반 산업에서 기술혁신활

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술적 기업가정신이 새로

운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기업가정신의 공통적 구성요소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분류되고 있다. 혁

신성은 신제품 및 서비스, 그리고 새로운 프로세스

의 개발을 목표로 창의적 과정을 통해 신기술을 도

입하려는 의도이다. 진취성은 미래의 기회를 예측하

고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을 취함으로써 경쟁기업에 

앞서 기술선점의 이점을 획득하려는 경향이다

(Lassen et al, 2006). 위험감수성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사업의 결정에 있어 위험 선호적 의사결정

을 내리는 기업의 성향이다(Miller, 1983). 연구기

관에서는 연구자의 기술적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조직문화와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창업교육 

참여도의 경우, 연구자가 참여의지가 부족한 것보다

는 적절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

다.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개

최하고 있으나 공공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유

사한 교육으로는 기술이전을 주제로 한 교육이 진행

되는 경우는 있지만 해당 내용은 대부분 보유기술의 

이전에 중점을 두어 창업과는 거리가 있다(임인종, 

2018). 

그러므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공공

기술기반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적극적

인 홍보를 통해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마지막 활용단계에서는 창업지원제도 활용만이 

RSO의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한민국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평가 및 관리를 

정부에서 담당하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즉 정부는 간접적으로 공공연구기관에 대

한 정책을 통해, 직접적으로는 재정적 지원정책을 

통해 RSO를 지원한다. 그리고 벤처투자 환경이 선

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성숙하여 RSO의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Liu and 

Jiang, 2001). 

내부조직간 교류와 외부기관과의 협업은 RSO의 

수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내부조직간 교류의 경우, TLO 인원과 연구

자 간 정기적인 교류가 기술 발굴 등의 초기 단계에 

머물고 기술마케팅, 비즈니스 모델링 등 구체적인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사업화를 위해 외부

기관 등과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비율은 

33.3%이며, 업무협력 협약 체결 건수는 총 519건

(기관평균 1.9건)으로 조사(기술사업화실태조사, 

2016)되어 외부 자원의 활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관련해서 우선 시계열적 분

석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연구기획 단계에서 확보한 

2014∼2016년 DB를 대상으로 변수들을 추출한 

결과 2104년과 2015년의 데이터에서 결측치와 불

완전한 설문 내용이 다수 존재하여 불가피하게 

2016년 DB만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이후 해당 데이터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시도는 

하지 못했지만 최신데이터를 활용한 시계열적 분석

으로 트렌드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인식과 활용 단계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다고 나타난 기술마케팅 참여도, 창업교육 참여

도, 교류와 협력, 협업 등은 창업건수와 time-lag가 

존재하므로 향후 영향력을 재측정하는 후속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종속변수인 창업건수이외에

도 창업기업의 매출액, 고용창출 등 추가적인 종속

변수를 포함한 후속연구도 의미있을 것이다. 

그리고 RSO들을 대상으로 한 성공요인 분석과 

성공 경로 탐색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RSO가 활성화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살펴보았다

면 해당 연구에서는 설립된 RSO가 지속적으로 성

장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알아봄으로서 RSO의 전

주기적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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